
 

 

 

 
 

2020년 9월 새벽이슬 선교 편지 
 

시대와 청년 

지난 7 월 아내의 임신 소식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방문에서 아이가 초음파에 잡히지 

않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2 주 뒤인 7 월 말에 다시 한번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2 번째 유산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가 요르단에 사는 언니와 통화하며 힘든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대로 아이가 착상한 상태로 자라지 않았다고 언니에게 설명 해주었습니다. 난자와 

만나 착상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어떤 이유로 세포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가 주수에 맞춰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이 아이가 마치 자라지 않는 우리와 이 청년 세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저희는 그 말에 깊히 공감하였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마치 나무에 붙어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가지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청년 

세대의 현실을, 그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가슴 깊이 새겨주십니다.  

두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역자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자라지 

않았지만 아기집은 주수에 맞춰서 커가고 있었고 엄마도 입덧 등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모두 겪고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겉으로는 교회도 출석하고 열심히 섬기고 사역도 하고 신학도 배우는 등 자라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빗어져야만 하는 영의 속사람은 

조금도 자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신을 

초음파로 검사하듯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내 마음의 속사람이 강건한지 들여다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임신한듯 보이지만 속에는 텅빈 아기집 처럼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과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3개월 

1. 대부분의 청년들이 9월 가을학기를 시작하면서 주중 예배 일정이 새롭게 변경 되었습니다. 

2. 그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토요 청년 초청모임과 전도모임을 재개 하였습니다. 

3. 청년들의 영적 속사람이 자라나고 강건해지도록 돕는 Spiritual Formation 과 청년과 유스 세대를 

연결하여 청년이 유스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Online High 

School Coaching Ministry를 Stream Side와 밀알과 함께 연합하여 지난 9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과제 & 기도제목 

    주변에 중독이나 우울증을 겪고있는 청년들 중에 이제는 믿음으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원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도움을 필요로하는 청년이 있다면 인터뷰를 통해 

전문적으로 그들을 상담하고 Coach해주는 Ministry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정동진 선교사 드림 ( 새벽이슬 청년 선교 팀 대표 ) 

SERVICE HOURS 
 

저녁 새벽이슬 공동체 예배 (화, 목 7:30- 9pm) 

아침예배 QT (월, 화, 목, 금 7:30- 9am)  
주중 Online 성경공부 (수 7:30am) 

청년 예배 및 전도 (토 10:30- 4pm) 

일대일 양육 (금, 일) 

주일 예배 (일 12-1pm) 



2020년 9월 새벽이슬 소식 

<고 최양휴 선교사님 추모예배>    <새벽이슬 1주년>        

새벽이슬 선교단의 창립 1주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여지껏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신 동역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역자 컨퍼런스> 

볼리비아 최양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새벽이슬  

공동체와 함께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름 캠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 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수칙을 따르는 가운데  

소수의 청년들과 여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루던 사역자 컨퍼런스를 간촐하게 

<구제와 전도>       소수의 사역팀이 모여 연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알 냉장고 후원> 

 

 

 

 
 

 

Palisades Park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와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스페니쉬 형제들에게 식료품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High School Coaching Ministry> 

 

청년이 유스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High School Coaching Ministry를  

Stream Side와 밀알과 함께 연합하여  

9월부터 Online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신대원 졸업> 
 

새벽이슬 김리디아 

집사님께서 미주      <Spiritual Formation> 

성결 신학교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지난 4주간 청년들을 

졸업하셨습니다.     위해 진행되었던 영성훈련 

축하드립니다.      프로그램인 Spiritual 

   Formation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